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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혼합정서이해에 대한 정서

이야기의 개입 효과 1)

정윤경
2)
송현미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혼합정서이해를 기술하고 정서 이야기를 통한 개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를 위하여 만 4세와 6세 8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혼합정서

이해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게는 정서이야기 속의 정서설명을

다른 집단에게는 사건설명을 실시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 중간, 두 집단

모두 실험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서개입 집단의 아동은 주인공의 정서적 경험에 대

한 질문과 설명을 들었고 사건개입 집단의 아동들은 사건에 대한 질문과 설명을 들었다.

그 결과, 만 4세와 6세 아동 간 혼합정서이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사전 검사

에서 두 집단 모두 혼합정서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정서 이야기를 통한

개입 후 4세와 6세 아동 모두 사건설명 개입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정서설명 개입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향상을 드러냈다. 또한 정서설명 개입에 따른 수행의

증가는 4세 아동에서 보다 6세 아동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주요어: 혼합정서이해, 정서 인식, 정서 이야기

혼합정서(Mixed emotions)란 하나의 사건이나

상황에서 둘 이상의 정서가 혼합되어 경험되는 것

을 의미한다(Harter, 1977, Harter & Buddin,

1987). 가령,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상황, 우리는

희망과 설렘과 같은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두려움

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도 경험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정서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대한 명

시적 이해는 기초적 정서 인식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의 정서적 유능성의 지표 중 하나이며(Brown,

Donelan-McDall & Dunn, 1996; Harter & Buddin,

1)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교비 연구비(M2013B000200042)를 지원 받아 실시되었습니다.

2) 교신저자 : 정윤경(benijeong@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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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McElwain, Halberstadt & Volling, 2007), 일

상의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적 반응을 이끄는 능력

으로 정서 발달의 핵심적 역량이라 볼 수 있다. 그

간 연구들은 아동의 혼합정서이해는 아동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달이 진행되어진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혼합정서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연령과

발달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 초기 혼합정서이해의 시작을 밝히

고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 정서적 이야기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실시되었다.

혼합정서이해 발달에 대한 초기 연구들(Harter,

1977; Harter & Buddin, 1987; Donaldson &

Westerman, 1986; Harris, 1983; Harter &

Whitesell, 1989)은 아동들에게 혼합정서가 유발되

는 상황이나 예들을 직접 표현하도록 하거나 이야

기 제시 후 등장인물의 혼합정서를 상상하여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약 11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인

과 같은 수준의 혼합정서이해가 나타난다고 주장

하고 있다. Harris(1999)는 어린 아동이 혼합된 느

낌들을 인지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정서적 사건의

복잡성을 인지하기 보다는 돌출된 측면에 대한 피

상적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같

은 맥락에서 Harter(1977)는 대조되는 내용을 분리

하고 통합하는 인지적 능력 부족이 어린 아동의

혼합정서이해 어려움과 관련된다고 제안하며 정서

가(valence)와 대상의 수에 따른 혼합정서 발달 단

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만 5세 이하의 아동은 “0" 수준에 속하며 각각

의 정서 유발 대상이나 상황에 있어서 하나의 단

일 정서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한계를

보인다. 한 대상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 정서만 발

생한다고 믿으며 두 가지 정서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동시발생성은 부정한다.

다음, 수준1과 수준2의 아동은 한 대상이나 동시에

나타나는 두 대상에 대하여 같은 유형의 정서가를

지닌 정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긍

정과 부정의 반대되는 유형의 정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통합할 수 없다. 수준1(평균 연령,

7.3세)에 속하는 아동은 한 가지 대상에 대해서 같

은 정서가의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가령, 이들은 ”형이 때리면, 화가 나고 슬프다“를

이해한다. 수준2(평균 연령, 8.7세)에 속한 아동들

은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하여 같은 정서가의 다른

정서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수준3에 속한 아

동은(평균 연령=10.1세)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하여

반대 유형의 정서를 이해한다. 예를 들어, “형이

때려서 화가 났지만, 아빠가 혼을 내주어 기분이

좋아졌다”와 같이 이 단계의 아동들은 이전 단계

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양가적 정서의 동시발생

을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이를 순차

적으로 유발되는 다른 사건에 대한 것에서만 인식

하는 한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수준4에 속한 아

동(평균 연령, 11.3세)은 한 대상에 대해서도 정서

가가 다른 정서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

고 설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실시된 연구(유경,

2000)에서도 Harter와 Buddin(1987)의 연구와 유사

한 발달적 양상을 밝혔다. 긍정과 부정의 양가적

정서의 동시발생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 혼합정서

이해는 10세 이후에야 가능함을 밝혔다. 요컨대 초

기의 연구자들은 혼합정서이해가 상황에 대한 추

론능력 뿐 아니라 정서의 동시 발생성에 대한 이

해 그리고 한 가지 정서에만 몰입하지 않는 탈중

심화를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임을 주장하며 아동

후기가 되어서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과제의 난이도나 언어

적 부하량를 줄인 과제를 사용하여 보다 어린 아

동들도 혼합정서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

하였다. 가령, 정서를 표상하는 아이콘을 사용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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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Peng, Johnson, Pollock, Glasspool & Harris,

1992) 2개의 얼굴을 가진 외계인 그림과 같이 시

각적으로 동시적 표상을 가능하도록 하거나

(Kestenbaum & Gelman, 1995), 이야기와 함께 삽

화가 제시되는 방식을 통해(Pons, Harris, Doudin,

2002; Pons & Harris, 2005; Tenenbaum, Alfieri,

Brooks & Dunne, 2008; ; Ilaria & Veronica,

2011) 보다 어린 아동의 연령에서도 혼합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음을 밝혔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연구자들은 훈련이나 성

인의 도움을 통해 아동의 혼합정서이해가 향상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Peng과 그 동료들(1992)

은 5, 6,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야기 속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거나 유발된 정서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는 훈련을 실시하여 7세 아동의 경우

성인의 도움을 통해 양가적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또한 Tenenbaum와 그의 동

료들은 (2008)은 5세에서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주

인공이 경험하는 정서의 원인을 설명해주는 것이

숨겨진 정서와 혼합정서의 이해를 향상시킴을 증

명하였다. 이들은 세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

하였는데, 아동이 주인공의 정서적 반응들을 확인

하고 이 정서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자기-

설명 조건과 실험자가 지시문에 제시되는 주인공

의 정서적 원인들에 대해 설명해준 실험자 설명

조건 그리고 삽화와 관련되어 있지만 정서와는 관

련이 없는 질문을 받은 조건으로 나누어졌다. 그

결과 자기 설명 조건과 실험자 설명 조건 모두 사

전 사후 점수 간에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지만 정

서적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조건에서는 유

의미한 상승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Ilaria와

Veronica(2011)는 3세에서 5세의 어린 아동을 대상

으로 정서적 어휘가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

서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언어 게임에 참

여하도록 하였다. 이 게임에 참여한 3세, 4세 그리

고 5세 아동 모두에게서 혼합정서를 포함한 정서

이해과제(TEC: Test of Emotional

Comprehension, Harris, 1999)에서 유의미한 상승

을 보였다.

더불어 정서발달연구자들은 아동이 성인과 나

눈 정서 이야기 양이나 패턴에 따라 정서이해 수

준이 달라짐을 증명하여 성인이 아동에게 제공한

언어적 설명이 아동의 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가령, 어머니와 자녀 간의 정

서적 담화가 많을수록 자녀는 정서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

절하는 정서 언어를 적절히 사용하고 감정 조망

능력이 높았다(Bergen, Salmon, Dadds & Allen,

2009; Dunn, Brown, Slomkowski, Tesla &

Youngblade, 1991; Brown & Dunn, 1996). 또한

Laible과 Song(2006)은 어머니가 정서에 관하여 정

교하게 담화를 나누는 수준과 아동이 동시적 정서

를 이해하는 수준 간 높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에피소드에 대한 모자간

대화는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감정이입 및 공감능력에 발달에 효과적이다

(성소영, 2008; Denham & Kochanoff, 2002;

Fivush, 2007; Zhou, Eisenberg, Losoya, Fabes,

Reiser, Guthrie, Murphy & Cumberland, 2002).

나아가 Wellman과 Lagattuta(2004)는 정서를 성명

하는 대화는 아동이 마음 상태, 활동과 삶들에 대

한 이론들을 발달시키는데 유용함 또한 밝혔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혼합정서이해 발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그것이 정서적 능력 뿐 아니

라 인지적 성숙을 요구하는 복잡한 발달 과업이지

만 불필요한 과제요구를 제거하거나 성인의 적절

한 도움으로 그 역량을 드러내거나 촉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무엇보다 아동에게 정서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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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삽화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는 명시적 설명을 통한 언어적 전략이 혼합정서

이해의 발달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제안한다. 하지

만 그간의 혼합정서이해에 관한 연구들은 정서와

관련된 이야기의 어떤 측면이 아동의 혼합정서이

해의 발달과 관련을 맺는지 아동기 어느 시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가령, 양가적 혼합정서과제에서 아동의 어

려움을 극복하는데 사건자체에 이해를 돕는 것과

정서적 추론을 지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핵심

적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와 관련된 국

내 연구는 아주 드물다. 단지 발달적 수준을 확인

하고(송하나, 2005; 유경, 2000), 부모의 태도와 같

은 포괄적 변인과 혼합정서이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만이 수행되었다(윤혜정, 1995; 소은주, 2009).

실제 정서와 관련된 이야기로 개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실험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혼합정서이해의 수준을 알아보고 정서

이야기를 통한 개입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혼합

정서과제의 이갸기 속 사건에 대한 성인의 설명과

정서에 대한 설명 중 어느 것이 혼합정서이해를

촉진시키는지를 비교하고 더불어 이러한 개입이

어느 연령대의 아동들에게 더 효과적인지를 확인

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

였다.

연구 문제1. 아동 초기 혼합정서이해의 발달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2. 정서이야기에 대한 사건 설명과 정

서 설명 개입의 효과가 아동의 혼합정서이해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정서 이야기를 통한 개입 효과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경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4세 유

아 42명(남아 22명, 여아 20명), 만 6세 유아 40명

(남아 20명 여아 20명)중 검사에 참여하는데 어려

움이 있었던 4세 아동의 2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8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4세 아동의 평균

연령은 4세 2개월(3세 8개월-4세 8개월)이며 6세

아동의 평균연령은 6세 2개월(5세 8개월-6세 9개

월)이다. 만 4세와 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은

선행 연구에서 정서적 이야기를 제시하고 이를 시

각적으로 표상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혼합정서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보인 가장 어린 연령이 4세

였음에 근거한 것이다(Wintre & Vallance, 1994;

Kestenbaum & Gelman, 1995).

측정도구

혼합정서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Brown과

Dunn(1996)의 혼합정서이해 과제를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혼합정서이야기는 모두 긍정과 부정의 양

가적 정서와 일으키는 상황으로 이루어졌다. 아동

의 이해과 수행을 보다 쉽게 하게 위하여 이야기

내용에 해당되는 삽화를 제공하였으며 삽화의 하

단에는 다섯 개의 정서표정 얼굴이 제시되어 있다.

삽화내의 주인공 얼굴엔 눈, 코, 입이 없는 얼굴이

제시되었다. 이는 얼굴에 표정이 없도록 하기 위함

이다. 아동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어떤 정서를

느낄까에 대해서 말하거나 삽화 하단에 그려진 다

섯 개의 정서얼굴에서 선택하였다. 아동이 한 가지

정서만을 말하거나 선택한 경우 다르게 느껴지는

정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았다.

본 연구 시행에 앞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혼합정서이해 측정도구가 적합한지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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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정서 이야기
사

전

검

사

단

계

1
망가진 
장난감

성민이가 아빠께 선물을 받은 아주 좋아하고 아끼는 장난감이 있었어. 공원에서 친구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논 뒤에 
집으로 왔어. 그런데 집에 와 보니 장난감을 잃어 버린거야. 그 다음날 장난감을 찾았지만 망가져버렸어. 

2
무서운
자전거

성민이는 생일 선물로 아빠에게 근사한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어. 그런데 아직 자전거를 탈 줄 몰라.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떨
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해. 

3
유치원
방학

오늘은 성민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방학을 하는 날 이예요. 방학을 하면 매일 만나서 즐겁게 놀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볼 수 
없어. 그렇지만 방학을 하게 되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치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며칠 동안 신나게 놀 수도 있어.

4
그룹 
게임

놀이 시간에 친구들이랑 나무 블록을 높게 쌓는 게임을 했어. 원래는 성민이가 잘 하는 게임인데 자꾸 실수를 해서 점수를 
하나도 따지 못했어. 그렇지만 결국엔 성민이 팀은 이겼어. 

개

입

단

계

5
잃어버린 

책
오늘은 친구들이 성민이 집에 놀러왔어. 성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함께 보면서 재미있게 놀았어. 그런데 그 책이 없어 
진거야. 며칠 뒤 성민이의 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 그렇지만 책이 찢어져 있었어. 

6
어려운 
게임

오늘은 성민이의 생일날이야. 할아버지께서 성민이가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게임기를 선물해 주신거야. 그런데 그 게임은 
너무 어려워서 그 게임을 잘 하지 못해. 

7
유치원
캠프

오늘은 유치원에서 캠프를 가는 날이야.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고기도 먹고 친구들과 함께 잠도 
같이 잘 수 있어. 그런데 캠프를 가게 되면 엄마와 아빠랑 떨어져서 하루 밤을 자야 돼. 

8
블록 
쌓기

놀이 시간에 친구들이랑 나무 블록을 높게 쌓는 게임을 했어. 원래는 성민이가 잘 하는 게임인데 자꾸 친구가 방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점수를 하나도 따지 못했어. 그렇지만 결국엔 성민이 팀은 이겼어.

사

후

검

사

단

계

9
아픈

강아지
성민이는 오랫동안 강아지 예삐를 키웠어. 어느 날 예삐가 갑자기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강아지 예삐를 잃어버렸지. 일주일 
후 예삐를 찾았지만 예삐가 많이 다쳐서 아파하고 있었어.

10
컴퓨터 
게임

성민이는 컴퓨터 게임을 너무 너무 좋아해. 그런데 오늘 성민이가 착한 일을 해서 컴퓨터 게임을 한 시간이나 해도 된다고 
엄마께서 허락해 주셨어. 그런데 성민이는 아직 그 게임을 잘 하지는 못해.

11 이사
성민이가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 오늘은 성민이가 원래 다니던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을 다니
게 된 날이야.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놀 수가 없게 되었어. 그렇지만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유치원에서 재미있는 놀이도 많이 할 수도 있어. 

12
축구 
게임

오늘 운동회 날이야. 축구라는 게임을 했어.(축구라는 게임을 모른다면 : 공을 발로 차는 게임인데 상대편 골대에 공을 더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야) 성민이가 멋있게 골을 넣었어. 같은 팀 친구들이 축하도 해줬어. 그런데 다른 팀이 더 많
은 골을 넣어서 성민이 팀이 져버렸어.

표 1. 단계별 혼합정서과제 문항별 이야기

고자 만4세와 6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

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된 이야기의

상황이 아동이 생활하면서 경험해보았을 만한 일

인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현

유치원 담임교사 2명과 발달 전공 대학원생 2명과

함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만 4세 아동들

에게도 그림 자료와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상반되는 두 가지 정서를 말했을 경우

2점, 한 가지 단일 정서만을 말했을 경우는 1점,

응답하지 못하거나 이야기에 전혀 맞지 않는 정서

를 이야기 할 경우는 0점을 얻는다. 이러한 점수

체계는 이전의 선행연구들(소은주, 2009; Brown &

Dunn, 1996; Peng et al., 1992)을 바탕으로 본 연

구에서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혼합정서이해 과제에

서 사용된 혼합정서 이야기는 표1에 실제로 아동

에게 실시한 삽화와 지시문은 표2에 제시되었다.

절차

모든 아동은 실험자와 일대일면담 형식으로 실

험에 참여 하였다. 정서 중심 설명과 사건 중심 설

명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다

음과 같이 사전검사, 개입, 사후 검사의 단계로 실

시되었다.

사전검사단계 실험자는 먼저 5가지 정서(기쁨,

슬픔, 화, 두려움, 놀라움)를 표상한 얼굴을 제시한

후 아동에게 어떤 정서를 기술하는지를 보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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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내용

정
서 
설
명 
개
입

단일

정서

“성민이가 좋아하는 책을 다시 찾았어.

좋아하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

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기쁠 거야.”

단일 
정서

“책이 찢어져 있는 걸 보고 기분이 안

좋았지. 좋아하는 책이 찢어졌을 때 마

음이 아프고 슬플 거야”

양가적 
정서

“잃어버렸던 책을 찾아서 기뻤지만 책

이 찢어져버렸기 때문에 슬프기도 한

거야.”

사
건
설
명 
개
입

단일
사건

“성민이가 좋아하는 책을 잃어버렸지. 
그리고 성민이가 책을 찾았어. 성민이 
방의 침대 밑에서 책을 찾았지.”

단일

사건

“성민이가 책을 찾았지만 책은 어떻게 
되었지? 책이 찢어져 있었지.”

복잡한

사건

“성민이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간 
후에 좋아하는 책이 없어졌는데 다시 
찾았어. 그렇지만 책이 찢어져 있었지”

표3. 개입 조건별 정서이야기 설명의 예

혼합정서 이야기 문항 예

삽
화

지
시
문

성민이가 아빠께 선물을 받은 아주 좋아하

고 아끼는 장난감이 있었어. 공원에서 친구

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논 뒤에 집으

로 왔어. 그런데 집에 와 보니 장난감을 잃

어버린 거야. 그 다음날 장난감을 찾았지만 

망가져버렸어. 성민이는 어떻게 느낄까? 

그리고 또 드는 다른 기분은 없을까?

표2. 혼합정서이해 과제 문항 예

록 하였다. 아동이 모르거나 다른 답을 하였을 경

우 실험자가 아동에게 설명 하여 아동이 5가지 정

서를 인식하도록 하고 측정 도구에서 제시된 본

과제를 실시하였다. 실시아동이 삽화를 보기 쉽도

록 앉은 후 실험자가 삽화를 한 장씩 보여주면서

혼합정서이야기를 들려주고 주인공이 어떤 기분을

느낄까에 대해 말하거나 삽화 하단에 그려진 다섯

개의 정서표정 그림 중에서 고르게 하였다. 한 가

지 정서만 반응한 경우 또 다르게 느끼는 기분은

없을까라는 후속 질문을 통해 아동이 두 가지 상

반되는 정서가 동시에 느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가를 알아본다. 모든 아동들은 사전

검사 단계에서 표1의 1, 2, 3, 4 내용을 가진 혼합

정서이해 과제를 수행하였다.

개입단계 이 단계에서는 사전 검사와는 다른

4가지 혼합정서이야기를 제시하고 두 집단으로 나

뉜 아동에게 각각 정서 설명 개입과 사건 설명 개

입을 실시하였다. 정서 설명 개입 조건에서 실험자

는 아동에게 각 이야기에서 발생하는 정서에대해

서 묻고 설명해 준다. 즉, 이야기 상황에서 어떤

정서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동에게 묻고

아동의 응답의 정확성 여부와 상관없이 정서적 경

험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사건 설명 개입 조건에서는 실험자는 이야기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아동이 이야기

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야기의

내용을 상기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 요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 후, 아동의 응답이 틀리거나 맞는가와

상관없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실시하였다.

개입 단계에서 아동은 표1의 5, 6, 7, 8 내용을 중

심으로 정서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잃

어버린 책을 찾았지만 찢어져 있는 이야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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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자가 제공한 설명을 표3에 그 예로 제시하

였다.

사후검사단계 이 단계에서는 사전 검사와 개입

조건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혼합정서이해 4문항(표1

의 9, 10, 11, 12)을 사용하여 개입 후 아동의 수행

수준을 측정하였다. 검사 절차는 사전 검사와 동

일하였다. 사전 검사와 개입 그리고 사후 검사를

모두 실시하는데 아동 개인당 대략 25-30분 정도

의 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각 단계가 끝나고 아동

은 1-2 분 정도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휴식을

가졌다.

결 과

본 연구는 학령전기 아동의 혼합정서이해 수준

을 기술하고 성인의 개입 효과로 정서적 설명과

사건 설명 효과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실시되

었다. 연령에 따른 변화와 개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4세, 6세)과 개입조건(정서 설명, 사건

설명)을 집단 간 변인으로 검사 시기(사전, 사후)

를 집단 내 변인으로 한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

다3). 그 결과 연령, F(1, 72)= 28.79, p <.01, 개입

조건, F(1, 72)= 15.40, p <.01, 검사 시기, F(1,

72)=32.31, p<.01, 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4세(M=3.73, SD= .74) 아동보다 6세 (M=4.46,

SD=.58) 아동의 혼합정서이해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사전(M=3.88, SD=.52)보다 사후검사

(M=4.42, SD=.61)에서 그 수행이 유의미하게 증가

되었으며 사건 설명(M=3.85, SD=.75)보다는 정서

설명(M=4.46, SD=.82)이 보다 효과적인 개입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원변량분석결과 주효과와 더불어 세변인간 삼

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F(1, 76)=17.15, p

<.01.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4세와 6세 집단에 대

하여 각각 검사 시기(사전, 사후)와 개입조건(정서

설명, 사건 설명)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

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세 집단에서는 검사 시

기, F(1, 38)=5.94, p <.05, 효과는 유의미 하였으나

개입 조건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반

면 6세 아동의 경우 검사 시기와, F(1, 38)=23.12,

p< .01, 개입 조건, F(1, 38)=14.41, p< .01에 따른

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무엇보다 두 변인 간

상호작용 효과가 4 세 아동 집단에서는 유의미하

지 않았으나, F(1, 38)=.73, p=.78, 6세 아동 집단에

서는 유의미하였다, F(1, 38)=20.48, p<.01. 두 연령

집단에서 다르게 나타난 검사 시기와 개입 조건

간 상호 작용 효과는 삼원상호작용효과를 반영하

는 것이다. 개입조건에 따른 효과의 패턴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에 아동의 혼합정서이해에 대한 연령과 개입

조건에 따른 효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별, 개입 조건별로 검사 전후의 수행 수준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세 집단에

서는 정서개입 조건에서는 사전 사후 간 차이가

유의미 하였고, t(19)=2.18, p<.05, 사건 설명의 경

우 경향성만 나타났으며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t(19)=1.56, p<.10. 6세 아동의 경우 정서 개입 조

건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 하였으나, t(19)=4.93,

p<.01, 사건 설명조건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t(19)=.438, p=.67. 각 집단별로 각 검사시

아동의 총 점수를 표4에 제시하였다.

3) 본 변량분석을 하기 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검사 시기, 개입 조건에 따른 4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의 주효과 및 모든 상호

작용이 모두 유의미 하지 않아 이후 분석은 성별 요인을 제외하고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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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사전검사 사후검사 t

4세

정서 설명조건

2.18*3.85

(.67)

4.05

(.68)

사건 설명조건

1.56+3.4

(.94)

3.65

(.75)

6세

정서 설명조건

4.93**4.15

(.74)

5.8

(1.36)

사건 설명조건

.444.10

(.66)

4.2

(.52)

*:p<.05, **:p <.01 +: p <.10

표 4. 연령과 개입 조건에 따른 사전-사후 점수

0

0.2

0.4

0.6

0.8

1

1.2

1.4

1.6

1.8

정서설명개입 사건설명개입

4세 6세

그림1. 연령과 개입조건에 따른 혼합정서이

해의 향상 수준

다음 본 연구에서는 연령과 개입조건에 따른 사

전-사후 검사의 변화량의 차이 또한 살펴보았다.

즉,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개입 조건에 따른 향상의

정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령과 개입 조건을 독립

변인으로 사전사후검사 차이값을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F(1,

76)=10.48, p<.01, 개입조건, F(1, 76)= 13.95, p<.01,

그리고 연령과 개입조건의 상호작용이 유의미 하

였다, F(1, 76)=15.87, p <.01. 이는 4세 보다 6세

아동에게 개입의 효과가 더 컸으며, 정서보다 사건

을 중심으로 한 개입이 보다 큰 효과가 있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두 변인 간 상호작용은

사건 설명의 경우 두 연령대에서 유사한 향상을

나타냈지만 정서 설명으로 개입을 실시했을 때 향

상의 수준이 4세보다 6세 집단에서 높음을 의미한

다. 그림1에 집단별 향상의 정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아동

의 혼합정서이해의 절대적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각 조건에서 아동은 모두 4 문항을 실시하였

으므로, 총 4점은 아동이 모든 문항에 대하여 단일

정서만을 이야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이다.

각 조건의 아동들의 실제 점수가 4점에서 어느 정

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여 아동의 혼합정

서이해의 절대적 수준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Paired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4세의 경우 정서개입조건이나 사건

개입 조건에서 모두 단일정서 보고 수준과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6세 아동의 경우 사건 설명

조건에서는 사전, 사후 모두 단일정서 보고 수준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서 설명 조건에서는

사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19)=5.91,

p <.01. 그림2에 제시되었듯이 6에 아동이 정 서

설명 개입을 받은 후에만 그 수행이 단일정서보고

수준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유아들의 혼합정서이해 수준과

성인의 이야기가 이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4세와 6세를 대상으로 혼합

정서이해 수준을 측정하고 정서를 위주로 한 설명

과 사건을 위주로 한 개입을 실시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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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연령과 개입 조건에 따른 사전 사후 검사 점수. * p <.05

첫째, 아무런 개입이 없는 조건에서 4세와 6세

아동에게 혼합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어

려운 과제임이 나타났다. 이는 국내외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소은주, 2009; 유경, 2000;

윤혜정, 1995; Harris, 1983; Harter & Buddin,

1987; Peng et al., 1992). 혼합정서의 발달 단계를

제안한 Harter와 Buddin의 연구(1987)에서도 8세

이하의 아동들은 한 이야기에서 긍정 부정의 양가

적인 정서를 인식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모든 혼

합정서과제가 양가적 정서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

려할 때, 4세와 6세 아동 모두 성인의 도움 없이

혼합정서이해가 어려운 것은 일관된 결과이다. 그

러면서도 두 연령 간 수행에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두 연령 간에 의미 있는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5세 이후 한 사건에

서 단일 정서 이상의 정서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이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Brown & Dunn,

1996; Harter, Whitesell, 1989; Harter & Buddin,

1987; Kestenbaum & Gelman, 1995).

둘째, 혼합정서이해에 대한 성인의 개입의 효과

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서이야기에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설명보다는 정서를 중심으로

설명이 더 큰 효과가 있었다. 아동이 혼합정서인식

의 어려움을 갖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

다.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유발되는 정서에 대한 명시적 인식이

부족해서 일 수 있다. 무엇보다 학령전기 아동은

이야기 속의 양가적 측면을 인지하고 통합하는 인

지적 탄력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건에서 경험되

는 지배적 정서에 중심화 되어 다른 정서를 인식

하고 이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성인의 설명은 이와 같은

아동의 중심화 경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사건의 양

가적 측면이나 이에 따라 달리 경험되는 정서들을

명백히 탐지하도록 개입한 것이다. 이중 사건 중심

의 개입은 아동이 복잡한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묻고 설명해 주었으며, 정서 중심의 개입은

사건에서 경험되는 정서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

도록 묻고 설명한 것이다. 사건 설명 보다 정서 설

명이 보다 큰 효과를 나타낸 본 연구의 결과는 혼

합정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동에게 사건에 대

한 이해를 돕는 것 보다는 정서에 대한 분명한 인

식을 대화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Dunn et al., 1991; Dunn, Brown

& Beardsall, 1991; Laible & Song, 2006). 사실,

정서에 대한 설명은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 깊이



한국심리학회지:발달

- 46 -

있는 대화라 볼 수 있다. 정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는 사건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이에서 비롯된 정

서를 명시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정서 중심 개입에

서 아동에게 정서적 경험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경험되는 정서를 순차적으로 인

식하면서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상반된 정서가 일

어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에

는 기쁘면서도 두려움의 감정을 일으키는 일이 있

음을 명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서 중

심의 개입 후 검사에서 아동은 새로운 사건에서

발생 가능한 정서를 포괄적으로 탐색하도록 동기

화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Harris, Guz, Lipian &

Man-Shu, 1985; Peng et al., 1992; Tenenbaum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이야기의 정서적 요소에

대해 아동에게 말하게 하고 설명하는 과정은 아동

을 정서적 차원에 주의를 두고 이야기를 분석하도

록 이끈 것이다. 또한 하나의 이야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정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은 아동들에

게 다른 이야기에서도 단일 정서 이상의 감정이

경험될 수 있음을 가정하도록 유도하여 혼합정서

를 인식하도록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성인의 개

입이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즉,

정서적 설명의 개입 효과가 4세 아동에 비해 6세

아동에게 보다 크게 나타났다. 게다가 6세 아동의

경우 개입 전과 개입 후 사이 단일정서이해 수준

에서 혼합정서이해의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

었으나 4세 아동의 경우 그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서적 요소에 대해 아동에게 질문을

하는 훈련 후에도 6세보다 어린 아동들은 혼합정

서의 존재를 여전히 부인하였던 Peng과 동료들

(199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도 4세

에서의 정서적 설명 개입의 효과는 기본 정서에서

의 인식의 향상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혼합정서인

식을 돕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정

서와 관련된 대화가 어린 아동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기 보다는 혼합정서인식을

위해서 정서적 대화 뿐 아니라 인지적 성숙을 비

롯한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함을 제안하는 것이다. 4

세경 풍부한 정서적 대화는 이후 경험과 함께 측

적되고 더 높은 수준의 정서 이해로 이끌 수도 있

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4세경, 정서적 대화를

풍부하게 경험한 아동이 이후 다른 아이들보다 높

은 수준의 혼합정서이해를 갖는지에 대한 종단적

검증을 통하여 이러한 가능성을 직접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종합하건데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초기 혼합정

서이해의 수준을 확인하고 성인과의 대화에서 사

건의 일반적인 요소뿐 아니라 정서적 요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혼합정서이해 발달에 핵심적 관

련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부모 자녀 간 정서적 경험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성인과 아동간의 대화가 정서이해 발달에

필수적이라는 실질적 정보 또한 제공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 기간 동안 한 번의

개입 효과를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검증한 연구

로 그 제한점이 있다. 개입의 효과가 단순히 이 과

제에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모두 이야기해

야 한다는 책략을 학습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입 이후에 바로 사후 검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서이해 향상 능력이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

서는 사전-사후 검사만이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추후 검사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서적 설명이나 이야기가 아동

의 혼합정서이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에 두었다. 그러나 실제 연구는 실험 상황에서

짧은 시간 동안 아동에게 과제를 부과하는 형식으



정윤경. 송현미/아동의 혼합정서이해에 대한 정서적 설명의 개입 효과

- 47 -

로 진행되었기에 인위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추

후에는 혼합정서이해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장기간

의 프로그램의 형식을 검증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동안 선생님

이 혼합정서이야기를 들려주고 설명하거나 아동들

끼리 정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보거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서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

를 더 쉽게 도와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가족 내

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

화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혼합정서이해에 관해 좀

더 자연적인 방식을 통해 알아보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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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Emotional Explanation 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Mixed Emotion

Yoonkyung Jeong Hyun-mi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s

understanding of mixed emotions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adults' verbal

explanation of an emotional story on this development. Eighty children aged 4 and 6

were assigned to two different interventions (an emotion-focused explanation and an

event-focused explanation) and test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using

mixed-emotion tasks adapted from Brown and Dunn (1996). Our results showed that

the 6-year-olds outperformed the 4-year-olds, but children in both age groups had

difficulty understanding mixed emotions. Most importantly, the emotion-focused

explan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hildren in both age groups: their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emotion-focused intervention but not after the

event-focused intervention. Finally, the improvement following the emotion-focused

explan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6-year-olds than in the 4-year-olds.

Keywords: Mixed Emotion, Emotional explanation, Emotion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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